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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회원 보유한 인천총연합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동참 
-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지역단체와 서명협약 체결 잇따라 -

-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8일‘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

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사)인천

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와‘인천총연합회’(공동대표: 김성훈, 백진기, 

안수연, 진종국)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민연합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총연합회는 송도시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검단주민총

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루원시티총연합회, 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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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 카페, 오류지구연합회, 올댓송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

책위원회,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

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연대조직이다.

안수연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인구수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광역시에는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기에 

인천총연합회 회원들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관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라며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적 유치 추진 활동을 전개

하고 있는 만큼,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

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수년간 계류 중

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안건 상정을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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